
한-중, 희토류·무연탄 공동개발
한- 중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 Guangdong LNG 인수기지 건설도

첨단소재의 원료인 희토류(稀土類)에 대한 한-중 공동개발 방안이 모색되고 국내기업의 중내 유연탄광 개발

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6월12일 서울 KOEX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신국환 장관과 리롱롱(李榮融) 중국 국가경제무역

위원회 주임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6차 한-중 산업협력위원회를 열고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자원 공동개발과 진황도 열병합발전소 합작투자사업,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디지털데이터방송기술 및 생명공학기술 분야 협력과 한-중 테크노마트 개최방안

등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중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구성과 산업집적지간 교류 확대, 산업비교 연구를 위한 정보교환 촉진 등

의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중국이 브라운관 연마제, 형광물질, 초전도체 등 첨단소재의 원료광물인 희토류의 세계 최대 생산국

인 만큼 양국간 공동개발 방안을 협의키로 하고 하반기에 조사단을 파견할 방침이다.

또 국내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중인 산시(陝西)성 항라이(杭來)만 유연탄광 개발도 수출권 부여나

철도화차 배정문제 등에 대한 추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면 2002년 안에 합작계약을 맺고 정밀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기업이 중국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2002년 하반기 입찰예정인 광

동(廣東)성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에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희

망했다.

광동성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 개요

구 분 1단계 2단 계
처리 용량 및 준공시기 300만톤(2005) 200만톤(2008)
LN G 탱 크 13만5000M3 탱크 2기 10만M3 탱크 1기
가스 배관 215.4km (가스 공급량 약 292만톤) 181.7km (가스 공급량 약 599만톤)
예상 사 업투자비 51억元(약 6억달러) 21억元(약 2억5000만달러)

이밖에 한국이 추진중인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에 상응하는 중국의 민간 추진기구 설립과 10월에 열리는 [한

-중-일 비즈니스포럼]에 중국 참여를 요청했다.

신국환 장관은 앞서 리롱롱 주임과 면담을 갖고 최근 철강과 석유화학제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뒤 철강제품에 대한 공정한 산업피해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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